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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국가대표 선수단 훈련 개시 격려
- 1. 5. 문체부 장관, 훈련 여건 개선과 적극적 현장 소통 약속 -

  문화체육관광부(이하 문체부) 황희 장관은 1월 5일(수) 진천국가대표

선수촌에서 열린 ‘2022년 국가대표 훈련개시식’에서 국가대표 선수단, 

지도자 등 체육인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이들을 격려했다.

  훈련개시식은 황선우(수영)·김아랑(쇼트트랙) 선수의 선수대표 선서, 

꿈나무 선수의 응원 편지 낭독 등 순서로 진행됐다.

  이에 앞서 황희 장관은 선수, 지도자 대표들과 국가대표 훈련지원에 대한 

의견을 나눴다. 문체부는 올해 체육 분야 예산으로 1조 9,303억 원을 

확보했는데, 이는 전년도 1조 7,594억 원보다 약 9.7% 증액된 금액이다. 

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(68억 원), 진천선수촌 내 전천후 육상트랙 설치(30억 원), 

선수 훈련수당 증액(’21년 6만 5천 원→ ’22년 7만 원) 등 훈련 여건 

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.

  황희 장관은 “코로나19로 인한 각종 제약 속에서 선수와 지도자 모두 

노고가 많았다. 올해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함께, 선수들이 더욱 나은 

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”이라며, “국가

대표 훈련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

중요하다. 선수와 지도자 여러분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을 올해 사업에 적극 

반영해 추진하겠다.”라고 밝혔다.

※ 현장 사진 별도 배포 예정

     


